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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독일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주의 역사과 교육과정 및 코

넬젠(Cornelsen) 출판사의 5, 6학년 역사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교육의 지방자치 성격이 강한 독
일에서는 국가 즉 연방 차원이 아닌 16개 주(洲) 정부의 교육부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며,

주요 출판사에서는 주 단위로 다른 버전의 역사 교과서를 제공한다. 인문계와 실업계 중등학교의

역사과 교육과정과 교과서도 구분되어 개발되기 때문에 그 종류가 다양하다. 독일의 학교급은 대
체로 초등 4년, 중등 8년으로 구성되어 한국과 달리 5, 6학년은 중등학교의 1, 2학년에 해당되지

만 학생 연령은 한국의 초등 5, 6학년과 같다. 따라서 본 글은 주로 한국의 초등 역사교육에의 시

사점을 염두에 두고 독일 중등 역사교육의 저학년 부분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로 첫째, 바덴-
뷔르템베르크 주정부의 2016 역사과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역사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역사 학습

과정상의 역량을 강조하며 이를 각 학년군에서 다루는 시대사 내용과 통합하여 안내하였다. 둘째,

해당 지역의 인문계 중등학교1)용 역사 교과서 중 코넬젠 출판사의 역사 포럼(Forum Geschichte)
5/6학년 교과서는 ‘역사와의 첫 만남’이라는 역사 학습에 대한 개념 형성을 돕는 도입 단원이 있

다. 단원은 두 페이지에 하나의 소주제를 다루는 옴니버스식 구성을 취하며, 각각의 소주제는 설

명글·사료·역량확인문제의 세 요소로 구성된다. 역사과목의 학습방법을 별도로 소개하는 코너도
있다. 독일의 사례를 통해 한국 초중등 역사교육의 역할분담에 대한 논의, 다원적 사고를 지향하

는 학습 방향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 교육과정에의 역사 연구 역량의 구체적인 적용, 역사교과서

내용의 질적 양적 개선을 제안한다.

주제어 : 독일의 역사과 교육과정, 독일의 역사 교과서, 초등 역사교육, 민주시민교육

* 제1저자 및 교신저자, Bae@stud.uni-heidelberg.de
1) 흔히 유럽의 학교 교육제도를 복선형 학제, 이에 비해 한국의 학교 교육제도를 단선형 학제라 본다.
물론 두 지역 모두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개인의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는 단선형 학
제인 기본 의무교육을 하고 있으나 인문계와 실업계의 선택을 비교적 빨리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위
와 같이 구분하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실업계가 아닌 독일 인문계 중등학교의 1, 2학년
교육내용을 단선형 학제 하에서의 초등 5, 6학년 교육내용과 비교할 수 있는 대등한 범위의 내용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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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유럽에서는 20세기 전반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의 경험을 통해 내셔널리즘 즉 국가주의

또는 민족주의의 폐해를 절감하였고 이후 역사교육에서 국가를 배타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조

심스러운 일이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다원주의적 정체성인 유럽인과 세계시민을 강조하는

독일의 역사교육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유경, 2014).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 지역은 민족국가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국의 역

사 교과서가 뚜렷한 민족과 국가 중심의 배타적 역사 서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

실이다(문동석, 2003; 박철희, 2007; 임기환, 2012; 문재경, 2016b). 특히 초등 역사교육의 위상

은 교육과정의 체계에서도 드러나듯 중등역사 및 초등사회과와 유기적으로 통합되지 못한 채

사회과 안의 별도의 과목으로 다루어지며, 역사 수업은 암기 위주의 국가사를 전달하는 정치

적 도구로 기능해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김정인(2017)이 지적한 바와 같이 2007과 2009 개

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역사교과서 또한 역사학자나 역사교육전문가가 아닌 주로 초등교사

에 의해 집필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관행은 역사 수업의 질을 좌우하는 교과서의 내용이 부정

확하거나 풍부하지 못한 실태를 낳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사 중심의 역사교육이 비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주요 행정 통치 단위인 국

가사 즉 통사로써의 한반도의 역사가 역사교육의 범위가 되는 것은 지역사 관점에서 전면 부

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미래를 살아갈 어린이들에게 이 ‘과거’를 어떤 목적을 염두에 두고, 어

떤 역사교육의 그릇에 담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과

거 역사교육이 지배 집단에 의해 정치적 도구로 오용되었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역사교

육이 배타적 민족 정체성을 조장하는 학문이 아닌 역사적 사고력을 지닌 민주시민의 양성이

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과목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이동기, 2016).

박근혜 정부 시절 중등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로의 회기는 전국역사교사모임을 비롯한 각계

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나름의 논리 하에 기정사실화되고 추진되었다. 이를 속

수무책으로 바라보아야 했던 역사교사들의 망연자실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

만 초등사회과의 국정교과서 제도에 대해서는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내용

면에 있어서는 초등 사회과 역사교육의 국가주의 패러다임을 다른 차원에서 조망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으로의 전환에 대한 다양한 모색과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문재경, 2016a; 김정

인, 2017). 하지만 여전히 아동의 발단단계, 초등교원 양성교육, 중등 역사교육과의 연계 등을

시야에 넣은 초등사회과 역사영역의 위상과 특성 정립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숙제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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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017년 정권교체 후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의 진상조사가 발표되었고 남은 일은 2015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내실을 기하는 일이다. 민주화 운동의 내용이 추가된 초등 역사교

과서 내용의 일부가 최근 신문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교과서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당

면 과제이다. 하지만 초중등 역사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논의와 합의 그리고 그에 따른 체계적

전면적 변화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 남서부에 위치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정부의 2016 인문계 중등학교

즉 김나지움용 역사과 교육과정과 코넬젠 출판사의 2016 개정판 역사 포럼: 바덴-뷔르템베르

크 버전의 5/6학년 역사 교과서 내용을 분석한다. 초중등에서 학년명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관

계로 초등 4학년 졸업 후 중등학교의 첫학년을 5학년이라고 칭한다. 독일에서는 중등 5/6학년

학년군에서 역사 교과가 도입되며 5～10학년의 6년의 기간 중 연대순으로 전시대를 학습하고

11/12학년군에서 현대사 부분을 반복 심화 학습한다. 본 연구는 주로 한국 초등역사교육에의

시사점을 염두에 두고 독일 중등역사교육의 저학년 부분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경우에도 현

행 2009 교육과정의 경우 5/6학년에서 역사 교과가 지도된다. 하지만 독일과 학교급과 학년제

가 다르고 초·중·고등학교에서 각각 선사시대부터 현대사에 이르는 전시대의 내용이 세 번 반

복된다. 학교급별 내용의 깊이 차이는 있겠으나 교사의 진도에 대한 부담과 학생의 학습량 과

다 및 반복학습에 따른 흥미저하 등이 고질적인 문제로 언급된다. 따라서 학교급별 역사교과

특성 및 내용 분배와 관련하여 독일의 사례를 논의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국가주의 패러다임 극복의 교육 내용과 관련해서도 본 연구가 진행 중인 역사교과서 개선 논

의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Ⅱ.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역사 연구 지침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역사과 교육과정2)은 ‘역량에 대한 주요 고찰’, ‘과정상의 역량’, ‘내

용상의 역량 기준’, ‘활동방법’의 네 주제로 구성된다. 첫째, 역량에 대한 주요 고찰에서는 역

사과의 교육적 의미, 역사적 사고, 학년별 지도상의 유의점의 내용을 다룬다. 둘째, 과정상의

역량 부분에서는 문제제기 역량, 탐구 역량, 성찰 역량, 방향설정 역량, 역사지식 역량의 역사

학습 역량을 소개한다. 셋째, 내용상의 역량 기준 부분은 5/6, 7/8, 9/10, 11/12의 네 개 학년군

에서 다루는 시대와 지도 역량을 함께 안내한다. 끝으로, 활동방법에서는 수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능(Operationen)을 소개한다.

2) http://www.bildungsplaene-bw.de/bildungsplan,Lde/Startseite/BP2016BW_ALLG/BP2016BW_ALLG_GYM_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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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량에 대한 주요 고찰

이 부분은 역사 교과의 교육적 의미를 다룬다. 중심 내용은 역사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과

정과 내용상의 역량에 대한 설명이다. 역사적 사고력의 형성 과정은 다양한 방법을 통한 과정

상의 역량의 반복 및 확장적 훈련임을 설명하고 있다. 본문의 ‘역량과 문제의식의 추구’ 원문

일부 및 ‘역사적 사고 순환’ 모형은 다음과 같다.

역사과 교육과정은 역량과 문제의식 함양을 다룬다. 역사 학습은 역사적 사고를 통해 달성된다. 
따라서 역사과 교육과정에서는 과정상의 역량이 역사적 사고 순환의 중심에 있다. 이 모형은 해석
학적 순환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하나의 질문 또는 문제인식에서 시작하여 해답 또는 문제 해
결로 끝나는 이해의 과정을 포함한다. 즉 방법적인 훈련의 적용을 통해 다양한 역량에 다다를 수 
있다. 이와 같은 순환의 과정 이후에는 새로운 이해의 과정을 유발하는 새로운 질문이 생겨나는 경
우가 많다. 역사적 사고의 순환은 과정상의 역량 형성의 기초가 된다.

[그림 II-1] 역사적 사고의 순환 (Der Kreislauf des historischen Denkens)

‘역사적 사고 순환’의 모형을 살펴보면 중핵으로 역사적 사고(Historisches Denken)가 있고,

이를 빨강색의 역사지식 역량(Sachkompetenz)이 둘러싸고 있다. 이는 시대별 역사 내용이 교

과의 중심 내용임과 동시에 역사적 사고력 함양의 소재가 됨을 의미한다. 바깥쪽으로 각각 문

제제기, 탐구, 성찰, 방향설정 역량이 있고, 원의 가장 바깥쪽에는 검은 글씨로 ‘역사적 물음,

사료와 기술에 대한 평가, 분석하기, 판단하기, 현재와의 관계, 역사인식, 불명확성, 흥미’의 구

체적인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5/6 학년군 지도상의 유의점은 비판적 역사인식의 개발과 학생 스스로의 분석과 숙고를 장

려하는 교사의 역할을 강조한다. 독일 중등학교의 1, 2학년에 해당하는 역사교육에 있어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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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유의점이지만, 한국의 초등 5, 6학년과 학령이 같고 역사 과목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학생의 지도와 관련한 내용으로 의미가 있다. 본문의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학생들은 내용과 역사학자가 지각하는 기본적이고 방법적인 일반원칙들을 배운다. ‘역사 과목과의 첫 만
남’을 시작으로 ‘역사적 사고의 순환’을 확신하게 된다. 역사에 질문을 던지고, 다양한 종류의 사료를 찾는 것을 
배우며, 그 진실성에 대해 사료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며, 반복적으로 다양한 관점에 따라 한 가지 상황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현상을 마주한다. 학생들은 스스로가 역사의 한 장면을 만든다는 것을 배우고 논쟁적인 질문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물론, 개인의 도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을 배운다. 전문적인 역사학의 연구 과정인 공동
의 질문하기, 발견하기, 탐구하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핵심이다. 아이들은 이 과정을 통해 아직은 새로운 다음
의 세상으로의 자주적 그리고 성공적인 출발을 하게 된다. (중략) 한 가지 내용 영역에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 특히 지배구조, 사회, 종교, 문화와 연관 짓도록 한다. 분석, 비교, 판단과 같은 영역의 어려운 활동에 있
어 교사는 어디까지나 학생들이 스스로 성취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2. 과정상의 역량

독일의 역사과 교육과정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역량, 그 중에서도 학습 ‘과정상의 역량

(Prozessbezogene Kompetenzen)’ 부분이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역사과 교육과정의 ‘과

정상의 역량’은 문제제기 역량, 탐구 역량, 성찰 역량, 방향설정 역량, 역사지식 역량의 다섯

가지이다.3) 과정상의 역량은 학습이 이루어지는 활동과 이를 통해 형성되는 사고력을 의미하

는 데에 비해 이와 대등하게 ‘내용상의 역량(Inhaltsbezogene Kompetenzen)에 대한 기준’이

추후에 제시된다. 한국의 역사과 교육과정이 ‘내용’을 주로 다루는 것에 비해, 역사 ‘내용’에

앞서 다양한 사고의 ‘과정’인 과정상의 역량들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역사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에 우선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탐구하고 성찰하고 과거에 비추어 오늘날

자신의 판단과 행동을 결정하는 역사적 사고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현재의 자신만의 판단을

함에 있어 비판적인 사고력을 강조하는 것은, 정치성이 강한 역사교과를 통한 민주시민교육

으로 볼 수 있다.

다섯 가지 과정상의 역량을 차례로 살펴보면 첫째, ‘문제제기 역량(Fragekompetenz)’은 학

생들이 스스로 역사 내용 안에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하는 데에 필요한 전략을 개

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와 구분되는 ‘역사’는 역사에 대한 질문을 통해 생겨난다. 이러한

질문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과거에 대한 것 또는 개인의 역사에 대한 것일 수 있다. 그 물음

의 내용은 근원적인 물음일수도 또는 외국이나 과거에 대한 호기심에서 생겨난 것일 수도 있

다. 즉 문제제기 역량은 학생들이 스스로 역사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자신의 대답에 대한 전략

을 개발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역사에 대한 질문을 만들어내며 기존에 제시된 역

사적 질문을 몸소 체험하기, 질문들을 비교하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에 대해 근

거 제시하기, 질문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기, 역사적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위한 자료 조사의

3) 독일의 역량중심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고유경(2017)의 연구에서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사실역량, 방법역량, 판단역량, 행동역량으로 구성된 역량모델이 소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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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세우기’가 있다.

둘째, ‘탐구 역량(Methodenkompetenz)’은 학생들이 역사 과목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탐구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사료의 출처와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

을 기술하는 제시하거나, 다양한 실물과 디지털 사료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방법 등을 의미

한다. 즉, 학생들이 역사과목에 적합한 탐구 방법을 익히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활동으로

는 ‘원 사료와 역사 기술을 구별하기, 특히 문서, 지도, 통계, 캐리커처, 대자보, 역사화, 사진,

영화, 경험자의 증언과 같은 다양한 사료를 관련 디지털 매체 안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기,

도서관, 인터넷과 같은 방법으로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 찾기, 박물관, 서고, 기념비, 문화기

념물, 유적지, 역사적인 장소와 같은 학교 밖의 배움을 장소에서 얻은 지식 평가하기’가 있다.

셋째, ‘성찰 역량(Reflexionskompetenz)’은 역사 내용의 맥락과 그 의미를 분석, 판단, 평가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앞서 등장한 탐구의 활동을 거쳐 알게 된 지식들이 인과관계로 서로

연결되고 이를 통해 역사가 재구조화되게 되는데, 이때 학생들이 과거의 역사에 현재적 의미

를 대입시켜 생각해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반성의 과정에서 복합적 인과관계 즉

복잡한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시간과 장소의 연관성 안에서 사고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이

를 통해 학생들이 상황과의 연관성 속에서 자신만의 판단을 내리고, 가치를 분석하여 판단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배우게 되며, 이를 통해 학생의 판단 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을 그

주요 목표로 한다. 성찰역량은 특히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강압 금지’와 ‘논쟁 재현’의 합의가

투영된 교육 목표에 해당된다. 즉 성찰역량은 학생들이 역사적인 정황과 의미를 분석, 판정

및 평가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활동 방법으로는 ‘가설 증명, 역사적인 정황과 그 영

향을 염두에 둔 분석(복합인과관계), 역사적 배경 속 개인 및 집단적 행위의 가능성과 한계

인식 및 대안에 대한 논의, 사실 또는 가치 판단의 분석, 스스로 판단 내리고 그 근거 제시하

기, 다양한 시각에서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역사 영화, 박물관, 기념관과 같은 역사 문화체험

의 고찰하고 그 의미를 인식, 비교 및 평가하기(탈구조화, 다문화적 관점, 논쟁성, 시간과 장

소의 연관성), 역사적 정황 재구성(재구조화),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구조와 그 과정

이 인류의 삶과 경험적 세계에 미친 영향 설명하기, 가상의 역사적 기술 작성(상상력) 및 작

성한 글의 적합성 증명하기, 역사의 과정과 역사 인식의 형성에 있어서의 언론의 역할 분석하

기’가 있다.

넷째, ‘방향설정 역량(Orientierungskompetenz)’은 학생들이 역사를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

고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현재와 미래의 행위에 대한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의

미한다. 자신이 존재하는 ‘지금’에 대한 이해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방향 탐색의 좌표를

갖기 위해서는 현재에 대한 역사의 규정을 알고 집단 기억에 동참하며 타 문화와 그 역사상

또한 반추 해 보아야 한다. 이에 방향 탐색의 좌표에 해당하는 역사적 역량을 가지는 것을 의

미한다. 즉, 학생들이 역사를 현재와 미래의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정체성 형성 및 현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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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행동 처신에 대한 근거의 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현재에 대한 역사적 규정 및 과거와 현재의 차이점과 공통점 분석 및 평가하기, 상대 국가나

문화권의 언론 매체의 기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집단 기억과 상이한 역사관 분석하고 평가하

기, 상대 국가 또는 문화권의 역사적 규정 속에서 자신의 문화를 타 문화와 비교하고 평가하

기(정체성, 대안모색), 자신과 타인의 가치 지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근거 제시하기, 현재의

문제와 미래를 위한 행위 선택에 있어 역사적 지식의 전이 가능성 논의하기’가 있다.

다섯째, ‘역사지식 역량(Sachkompetenz)’은 학생들이 역사적 지식 구조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학습 내용과 구분된다. 역사적 사고 순환의 모형에서 지식 역량은 역사

과에서 목표로 하는 타의 4가지 과정상의 역량을 실천함에 있어 그 매개 즉 기본이다. 즉 모

형에서의 설명과 역량부분의 설명이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설명은 앞서 제시한 시대별

역사지식을 ‘내용’으로 설명한 것과 달라 혼동을 준다. 하지만 과정상의 역량에서는 ‘역사지식

역량’을 개별적인 사실이나 내용의 지식과는 구분하여 설명한다. 시대별 역사 ‘내용’은 뒤에서

나오는 ‘내용상의 역량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정상의 역량 중 ‘역사지식 역량’과 구분되

는 다른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역사지식 역량’은 역사적 정황을 구조화하고 그

개념을 응용하여 전반적인 이해를 가지며, 나아가 이를 표현하는 등의 훨씬 많은 것을 의미한

다. 교육과정에서 특히 역사지식 역량과 관련하여 ‘균형’잡힌 수업의 진행에 유의할 것을 주문

하고 있는데 이는 ‘내용 전달’에 치우친 수업에 대한 경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역

사지식 역량은 학생들이 역사적 정황을 구성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재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역사적 사실들을 공간과 시간 순으로 정리하기, 역사의 단면과 연속성

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그 의미를 평가하기, “구조, 과정, 사건 및 사람” 구분하기, 역사적 정황

에 대한 분석, 구조화 및 묘사 활동을 통해 역사 과목의 개념 응용하기, 각각의 사회에서 주

요 신분 계급을 그들의 기능, 관심 및 처신의 가능성을 구분하기, 연관성 안에서 역사적 정황

묘사하기(스토리텔링), 지역의 역사적 사례를 더 넓은 지리 영역의 역사와 관련하여 설명하기’

가 있다.

3. 내용상의 역량에 대한 기준

내용상의 역량에 대한 기준에서는 각각 5/6, 7/8, 9/10, 11/12 학년에서 다루는 연대사 ‘내용’

을 학습목표와 함께 안내한다. 각 시대의 내용을 통해 어떠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이를

위한 활동은 어떤 것이 될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내용의 ‘이해’를 중심으로 그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반면, 바덴-뷔르템베르크 교육과정의 경우 시대사 내용을 통한 문제제

기, 탐구, 성찰, 방향설정, 역사지식의 다섯 가지 과정상의 역량의 함양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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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년군에서 다루는 시대 구분은 다음과 같다. 먼저 5/6학년에서는 ‘역사 과목과의 첫 만

남, 고대 이집트, 고대 그리스-로마, 유럽의 중세 초반(새로운 종교와 왕국)’의 역사 과목에 대

한 안내를 포함한 석기시대에서 중세 초기의 내용을 다룬다. 7/8학년에서는 ‘중세의 유럽(농

경사회에서의 삶과 다른 문화와의 만남), 근대로의 변화(새로운 세계, 새로운 지평선, 새로운

폭력)4), 프랑스 혁명(시민계급, 이성, 자유), 프랑스 혁명 이후의 유럽(시민계급, 민족국가, 헌

법), 산업화하는 민족국가(근대의 출현), 제국주의와 1차 세계대전(유럽의 야욕과 시대의 전

환), 세계대전 사이의 유럽(민주적인 헌법국가의 출현과 좌절)’의 중세부터 2차 세계대전 이전

의 시대를 다룬다. 9/10학년에서는 ‘국가사회주의와 2차 세계대전(민주주의의 파괴와 인간성

의 박탈), 서독과 동독(2개의 국가, 분단된 세계의 2개의 시스템), 역사학적 관점에서의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의 당면과제, 러시아(변화하는 제국), 중국(변화하는 제국), 오스만 제국과 터

키(이슬람 제국에서 속세의 민족국가로), 과거의 제국들 그리고 유럽의 통합 비교’라는 내용

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및 세계 주요 관련국의 현대사를 다룬다. 현대사를 반복 심화

학습하는 11/12학년에서는 ‘서구의 근대화, 근대화의 길, 의회 민주주의의 반대구조 20세기 독

재자들, 20세기의 지배 구조: 민주주의와 평화의 위협, 1945년 이후의 서-동 유럽: 번영과 공

존 이후의 궁핍, 1945년 이후의 서-동 유럽: 산업화 이후 시민사회로의 길, 역사학적 관점에서

본 과거의 식민지 지역의 현재의 문제점’의 단원 구성으로 근대 이후 주요 사건과 인물을 재

조명한다.

내용상의 역량 기준은 시대별 학습 ‘내용’과 해당 시대에서 중점을 두어 학습할 수 있는 과

정상의 역량 그리고 수업에서 적용할 활동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면 5/6학년의 ‘역사

과목과의 첫 만남’ 단원의 목표는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는 역사의 의미를 설명하고,

역사 분야의 일하는 방법을 말할 수 있다.’로 학생이 스스로 설명하는 것을 활동을 제시한다.

이런 의미에서 앞서 과정상의 역량인 ‘역사지식 역량’과 중복되며, 이는 역사의 내용 즉 시대

구분을 과정상의 역량 안에서 설명하기에는 그 비중이 컸으리라고 짐작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5/6학년 2단원의 내용상의 역량 기준의인 고대 이집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과

(2)의 내용은 고대 이집트의 역사지식의 내용이며, (3)은 유럽중심의 세계관에 대한 비판에서

타 문화권의 역사를 제시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2016 교육과정에서 새로 신설된 항목이다. (4)

의 내용은 고대 이집트의 문명과 당시 유럽의 신석기 생활양식을 비교하는 내용이며, 국가 또

는 민족의 비교 우수성을 내포하는 한국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과 확연히 다른 양상으로

4) 르네상스: 예를 들어 개인, 새로운 지식, 코페르니쿠스 전환; 책 인쇄; 은행업, 원거리 무역

2. 고대 이집트 – 문화와 문명

이집트를 예로 들어 초기 문명의 기본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석기 시대의 유럽의 생활양식과 비교할 수 있다. 

(1) 고대 이집트에 있어 나일강 범람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나일강의 범람 : 예를 들어 관개 시설, 식품 저장, 
달력, 기하학, 업무의 분담) - 문제제기 역량, 진로교육

(2) 고대 이집트 문명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 (문명; 지배구조 : 국가, 군주제, 파라오; 사회: 계급; 종교: 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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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끝으로 교육과정에서는 활동방법(기능) 부분에서 역사 학습의 역량 함양을 위해

수업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구사할 수 있는지를 안내하였는데, 이는 교과서에서 자

세히 언급한다.

Ⅲ. 교과서: 역사 연구의 연습 기제

교과서 분석에 앞서 표면적으로 눈에 띄는 것은 작은 활자와 방대한 자료의 양이라고 하겠

다. 본문은 일간지의 신문보다 작은 글씨체로 2단 편집되어 있으며 사료는 항상 ‘사료명, 제작

시기, 발견 위치, 사료의 형태, 발견 시기’ 등의 상세한 사료 설명과 함께 제시된다. 233페이지

로 구성된 김나지움 5/6학년용 교과서 한 권은 한국의 사회과 교과서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

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본인의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 소재한 라파엘 김나지움에서의

2017년 10월에서 12월의 기간 중 실시한 6학년 수업 2차시 20회의 참관 경험을 통해 교과서

가 주 교재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교사의 수업에서 교과서의 모든 부분을

학습하지는 않았지만 수업의 다양한 활동에서 중심적인 자료로 활용되었다. 교과서는 학교에

서 대여하는 형태이므로 학생들은 교과서가 아닌 자신의 공책에 숙제 및 교사가 배부한 학습

지를 통해 학습을 정리하였으나 교과서는 이러한 학습활동을 위한 충분한 자료원으로 기능하

였다.

교과서의 분석은 내용의 구성과 학습 방법의 안내로 나누었다. 첫째, 내용의 구성 형식을

단원과 소주제로 나누어 제시한다. 단원은 내용을 소주제 별로 소개하는 옴니버스식 구성을

취하며 이를 ‘역사와의 첫 만남’ 단원을 예로 들어 살펴본다. 소주제의 구성은 ‘고대 그리스의

생활(Leben im antiken Griechen)’ 단원을 예로 들어 소개한다. 소주제는 설명글, 사료 그리고

역량확인문제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둘째, 학습 방법의 안내에서는 사용되는 역사학습

의 활동(Operation)과 방법(Methode)을 살펴본다.

1. 내용의 구성

가. 단원 구성: ‘역사와의 첫 만남’ 단원의 사례

도입단원 ‘역사와의 첫 만남(Erste Begegnung mit Geschichte)’은 역사 과목에 대한

교, 피라미드, 조상 숭배; 문자) - 역사 지식 역량

(3) 세계로의 창: 함무라비 통치를 예로 들어 법의 의미를 규정할 수 있다. - 다양성에 대한 관용과 수용을 위한 교
육, 미디어 교육

(4) 구석기와 신석기의 생활을 기술함은 물론 고대 이집트를 석기 시대의 유럽과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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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와 인류의 기원으로부터 석기시대의 내용을 다룬다. 차례를 통해 일반적인 단원의

구성을 먼저 살펴보면, 도입과 시대 길잡이를 통해 단원을 개관하고 마지막으로는 요

약과 역량확인으로 단원을 정리하는 일반적인 형식을 보인다. 주 내용을 살펴보면 선

사시대의 내용에 앞서 5가지 소주제를 통해 역사 과목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시대 길잡이에 사용되는 지역 범위는 국가가 아닌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이다.

시대 길잡이 부분의 일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새로운 과목인 역사는 과거에서 온 주

제에 대해 다루게 된단다. 너는 수십년, 수백년 그리고 수천년 전의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 연

구하게 될 거야. (중략) 특히 신나는 일은 네가 완전히 다른 시간이나 아주 먼 장소에 가볼

수 있다는 점이야. 왜냐하면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비슷한 질문을 하거든: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마을의 일을 어떻게 나누어 할까?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권력과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지? 사람들은 무엇을 믿지?‘와 같은 질문들 말이야. 넌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 있

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꾸려가고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배우게 될 거야. 옛날 사람들의 행동

방식이 낯설고 심지어 잔인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일도 종종 있을 거야. 그럴 땐 그

러한 질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근거를 가지고 증명하는 것이 중요해.’ 이와 같은 서술을 통

해 학생들은 역사 학습이 과연 무엇을 공부하는 것인지 알게 된다. 즉 역사 내용에 대한 탐구

와 성찰을 통해 과거 사실에 대한 자신만의 판단을 내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역사학습에서 중요한 부분임을 안내하고 있다.

‘가족의 역사’와 ‘지역의 역사’에서는 오래된 그리고 현재의 가족사진을 통해 ‘나와 가족’의

역사로부터 역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같은 각도에서 담은 바덴-뷔르템베르크 지

역의 한 지역인 라벤스부르크의 1643년 조망도 그림 자료와 2014년 항공사진을 비교하며 지

역에 대한 기록을 체험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과거에서 역사가 되다’에서는 과거의 사실과 역

쪽 차례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1. 역사와의 첫 만남
- 도입
- 시대 길잡이
- 가족의 역사
- 지역의 역사: 라벤스부르크의 예 (바덴-뷔르템베르그 소재 도시)
- 과거에서 역사가 되다
- 역사 연구는 어떻게 하는 걸까?
- 고고학자는 무엇을 할까?
- 최초의 인류는 어떻게 발전했을까?
- 방법: 글을 읽고 이해하기
- 구석기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 선택학습: 구석기에는 미술과 음악이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
- 인간은 왜 정주하게 되었을까?
- 얼음에서 나온 사람 - 사례 탐구
- 요약
- 역량 확인

<표 Ⅲ-1> ‘1단원. 역사와의 첫 만남’ 차례의 내용 (Forum Geschichte: Baden-Württemberg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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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과거라는 긴 시간을 구분한 시대(Epochen)를 기원전, 고대, 중세, 근

대로 나누어 안내하며, 대표적인 기년법인 기원 전(v. Chr.)과 기원 후(n. Chr.)를 유대교 또는

이슬람 문화권의 기타 연도와 함께 소개하였다. 본문의 내용 일부를 살펴보면 ‘역사 연구자들

은 가능한 많은 과거의 유적과 유물들을 수집하고, 발견한 것들을 엮어서 역사를 “설명”합니

다.’ 라고 쓰고 있다. 즉 역사는 가능한 많은 과거의 자료를 통해 역사가들이 ‘지어낸 이야기’

라는 점을 강조한다. 주요 용어 설명에서는 ‘문서 및 비문서 사료’를 유물(건물, 장식품, 예술

작품, 뼈, 동전 등), 문서 사료(서류, 문서 모음, 법률 조항, 사적 편지, 할머니의 요리책 등),

구전 사료(삶의 경험 설명, 이야기, 민요 등), 그림 사료(그림, 스케치, 판화, 사진, 영화 등) 및

전통(축제, 마을 잔치, 관습, 언어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료들을 종합하여 역

사가가 과거를 ‘설명’한 것이 ‘역사’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역사 연구는 어떻게 하는 걸까?’의 소주제를 통해서는 ‘역사하기’란 무엇인가를 풀어서 설

명하고 있다. 역사 연구를 ‘질문 던지기’와 ‘정보 수집 및 흔적 찾기’ 그리고 ‘사료 평가 및 지

식 추출하기’의 과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고, 관점(Perspektive)를 주요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직업적으로 또는 개인적 취미로 ‘역사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활동은 바로

‘과거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을 찾고 그 답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일’이라는

설명이다. 역사과목 그리고 역사 학습이 방대한 지식에 대한 암기로 여겨지는 한국의 실정에

비추어 이와 같은 설명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새롭고 참신하게 느껴진다. 주요 용어 설

명에서 ‘관점’의 개념 설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라틴어 번역에 따르면: 역사 연구에서 어

떤 사람의 보는 방법 즉 관점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료의 평가에 있어 어떤 사람이나 집

단이 사료를 살핀다는 것은 그들이 사료의 단지 어떤 한 측면만을 주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

다. 즉 모든 역사 연구자들은 그 주제에 대한 “자신만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와 같이 모든 역사 연구자들의 한계를 지적하는 ‘관점’에 대한 설명을 ‘역사하기’에 대한 설명

과 함께 제시함으로써 과거의 ’사실’과 역사라는 ‘이야기’의 구분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나. 소주제의 구성: ‘고대 그리스의 생활’ 단원의 사례

단원의 구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과서의 내용은 소주제 별로 두 페이지에 걸쳐 소개하

는 옴니버스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 각각의 소주제는 주로 설명글, 사료(지도, 텍스트 형식 또

는 그림이나 사진 등의 다양한 형식) 그리고 역량 확인 문제(설명과 사료를 소재로 학생 스스

로 분석과 판단을 경험할 수 있는 문제)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아래 3단원 ‘고대 그리

스의 생활’의 차례를 보면 각각의 소주제가 학습자의 편의를 고려한 듯 학생이 책을 펼쳤을

때 보이는 책의 양쪽 페이지에 걸쳐 소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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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제의 일반적인 구성을 92～93쪽의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향한 길’의 내용으로 살펴보도

록 하자. 하나의 소주제를 다루는 두 페이지의 내용은 크게 설명글, 사료, 역량확인문제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설명글 부분은 ‘초기 아테네’, ‘기원전 7세기 사회의 어려운 시기’,

‘시민에게 열린 관직(솔론의 개혁)’, ‘정치 참여를 위한 보상?(관직에 있는 시민에의 급료 및 투

표제도의 도입)’의 네 주제로, 군주제였던 아테네가 민주사회로 변모해가는 과정을 다룬다. 설

명글의 일부인 주요 개념으로 귀족정치(Aristokratie)와 민주주의(Demokratie)를 소개하였다.

둘째, 사료는 M1에서 M5의 다섯 가지로 사진, 문서, 설명그림이다. M1은 기원전 5세기의

아테네에서 쓰인 은화의 사진 자료이다. M2는 아테네의 기원전 470년 화분 조각으로 된 ‘투

표용지’의 사진 자료이다. M3는 그리스의 문학가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아테네의 솔론에 대해

쓴 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 ‘아테네(Staat der Athener)’의 일부를 요약한 문서 자료이다.

M4도 문서 사료이며 역사가인 플루타르크(Plutarch, 기원 후 45-125)가 그리스의 화분 조각

투표에 대해 기록한 글인 아리스타이데스(Aristeides) 7의 내용을, 2000년 그래고어 베버가 요

악한 문서이며 출처인 링크가 제시되어 있다. 즉 제시된 사료는 그리스의 직접투표에 대해 플

루타르크가 후대에 쓴 글을 최근의 독일인이 번역 요약한 글이다. M5는 도시국가 아테네의

지배구조의 변화를 설명하는 그림으로 왕에 의한 군주제가 귀족정치를 거쳐 민주주의로 변모

되는 과정을 담은 설명그림 자료이다.

셋째, 역량 확인 문제는 학생들이 두 페이지에 걸쳐 제시된 설명글과 자료를 어떻게 학습할

쪽 차례

76
78
80
82
84
86
88
90
92
94
96
98
100
102
104
106
108
110
111
112

3. 고대 그리스의 생활
- 도입
- 시대 길잡이
- 자연환경은 그리스의 공동체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을까?
- 그리스인 외국으로 이주하다
- 방법: 역사 지도 평가하기
- 역사 이야기: 그리스인들은 무엇을 믿었을까?
- 올림피아: 참여가 전부일까?
- 방법: 예술 작품을 해석하기
-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향한 길
-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작동했을까?
- 방법: 문서 사료 탐구하기
- 여성, 외국인 그리고 노예: 권리가 없는 주민?
- 선택 학습: 아테네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 아테네는 왜 무역의 중심이 되었을까?
- 역사 이야기: 그리스의 연극 - 대화 그 이상
- 스파르타: 아테네와 전혀 다른걸까?
- 역사 논쟁: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 대왕?
- 그리스 사람들: 철학의 창시자
- 정리
- 역량 확인

<표 Ⅲ-2> 3단원 ‘고대 그리스의 생활’ 차례의 내용 (Forum Geschichte: Baden-Württemberg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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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대한 안내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다양한 역량에 대한 확인으로 주로 오른쪽 페이지의

하단에 제시된다. 본 소주제의 경우 모두 4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 1은 그룹 활동에 대한

두 가지 안내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a) 친구들과 함께 설명글과 M3을 활용하여 솔론의 업적

을 리스트로 작성 해 봅시다. b) 개혁 이후에 솔론과 한 귀족 그리고 한 농부 사이의 언쟁하

는 대화를 글로 써 봅시다.’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주어진 글을 능동적으로 이해

함은 물론 당 시대의 인물이 되어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는 경험을 하고 서로 다른 계급의 사

람들의 입장을 짐작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2는 설명글과 M2, M4를 활용하여 클라

이스테네스(Kleisthenes) 개혁의 특징을 나열 해 보는 것이다. 독일어 동사 charakterisieren은

‘특징을 짓다’라는 독일어 동사이다. 학생들은 이 활동을 통해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능동적으

로 주어진 텍스트를 이해하고 또 자신의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 문제 3은 선택 활

동으로 a와 b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활동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내용을 보면 ‘a) 화분 투표

즉 직접 선거는, 특별히 영향력이 있지도 않고 매우 능력 있는 정치가들을 매장시킨다는 비판

을 받았다. 이에 대해 설명하시오. b) 화분 투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비교 해 보자.’이다. 문

제 4는 ‘M5를 활용하여 아테네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설명해보자. 어떤 점을 보완할 수 있

었을까?’이다. 이러한 학습 활동은 텍스트를 읽은 후 그 내용을 스스로 요약하여 다시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인지적 과정을 요구한다.

[그림 Ⅲ-1] 역사 포럼 바덴-뷔르템베르크 5/6 교과서의 92-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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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 방법 안내

학습 방법 안내에서는 활동 설명 및 활동 사례의 내용인 활동방법 즉 기능과 역사

학습 ‘방법’ 코너를 소개한다. 역사 서술, 역사 지도 평가하기 등의 사료의 탐구 방법과

매체의 활용 방법을 연습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가. 활동: 기능의 안내

교과서에서는 27가지의 다양한 활동을 아래와 같이 예시문장과 함께 안내하였다.

과제 이렇게 하렴 조언과 예시 문장 형태

분석하기 질문을 제시하고 자료를 평가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이나 사료를 살펴보자.

근거를 
제시하기

자신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주장하는 글을 쓰
거나 사료를 인용해보자.

...행의 서술에서 볼 수 있듯 ...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정치적 입장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

기술하기
사료의 내용 (예: 그림, 글, 지도)을 자신의 
말로 절적하게 다시 표현해 보자.

이는 ...을 보여 줍니다.
저는 ...이 눈에 띕니다.
이는 정확히 말해서 ...

평가하기

인물이나 집단의 발언, 대책 또는 제안을 역
사적 흐름 안에서 평가해 본다. 인물이 가진 
서로 다른 시야와 정보에 유의하여 근거 있는 
‘대상 판단’을 내린다. 

화자의 원래 입장은 ...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결정은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결
과를 불러왔습니다: ...

판단하기
역사적 사실 또는 사건을 오늘날의 대책과 가
치의 관점에서 자신만의 의견을 만들자.

제 생각에는 ...
오늘날의 기준에서는 (예: 민주주의적, 기
독교적, 이슬람교적) ...

특징짓기
역사적 사실이나 상황에 대한 특징을 정하고 
전형적인 특징을 나열해 보자.

전형적인 식별 기준으로 ...
일반적인 특징으로 ...

제시하기
역사적 사실이나 역사적 사건을 명확히 하고 
그 안의 맥락을 설명해 보자.

이는 ...의 질문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와 같이 발전 하였습니다.
결과는 ...였습니다.

의미 
짓기

사료 (예: 글, 그림, 기념물)가 의미하는 것을 찾아보고, 나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설
명해보자. (분석하기, 도출하기 참고)

토론하기
특정 질문에 대한 논증(장점 단점)을 적고, 적
절한 주장의 방향 안에서 이를 분석하자. 끝
으로 근거 있는 판단을 이끌어 내어 보자.

이 주장에서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저는 ...에 거의 동의하지 않습니다.

순서짓기
분류하기

예를 들면 자료로부터 정보를 찾고 이를 그 
안에서 또는 다른 관련 있는 역사적 체계와 
연결지어보자. 

여기에 기술된 지배 형태는 ...이었습니다.

개발하기 제시된 문제에 대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함께, 스스로 해결책을 제시해 보자. 

설명하기
역사적 사실이나 개념을 적절한 맥락 안에 제
시해보자.

특히 이 두 가지 결과는 ...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풀어쓰기
역사적 사실을 예시나 자료의 부분을 들어 명
확히 해 보자.

편지의 이 부분은 확실히 ...
이 연설의 마지막 문장에서 볼 수 있듯이 
...입니다.

<표 Ⅲ-3> 27가지 학습활동(기능)에 대한 설명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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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활동들을 강조하는 경우 자칫 역사가 아닌 국어 과목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을 수

도 있으며 독일의 역사 교육자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다. 하지만 ‘역사 내용

을 소재’로 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역사학습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나. 방법: 단계별 학습 경로의 제시

방법 코너는 다양한 역사 연구의 방법을 해당 시대의 역사 서술이나 사진 자료 등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코너이다. 역사 과목이 도입되는 5/6학년 교과서에서는 비교적 기본적인 학습

방법이 안내된다. 학생의 역사 연구라는 관점에서 역사 서술, 사료, 매체 등을 해석하고 이해

하는 인지적 과정을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논하기
장·단점에 대한 주장을 서로 비교 한 후, 제
시된 선언이나 문제 제시에 대해 자신만의 입
장을 제시해 보자.

이에 동의하여 ...입니다.
이에 반대하여 ...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

작성하기 역사 개념을 적용하고 그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역사적 사실에 대해 설명 해 보자.

형성하기

자신이 과거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그 사람이 당시에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
고, 느꼈을 지를 추측 해 보자. 그들의 입장
에서 편지, 이야기, 광고 전단, 언쟁하는 대
화, 그림 등을 작성해보자.

팁: 그 사람의 생활환경을 고려한다. (성
별, 나이, 사는 곳, 직업, 부유한/가난한, 
자유로운/속박된, 교육받은/학교 교육을 
받지 않은)

도출하기
자료(글, 삽화)로부터 제시된 문제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찾아보자. 경우에 따라서는 평가
를 해야 할 때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결과로는 ...
글쓴이의 중심 주장은 이와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

나열하기
간결한 형식을 만들고, 어떤 자료의 정리되지 
않은 어떤 개념과 정보를, 예를 들면 리스트
나 표로 정리해 보자. 

글에서 나열된 관련 근거로는: 
-...
-...

조사하기 역사적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원하는 정보를 찾아보자. (교과서, 관련 서적, 인터넷)

역할놀이 친구들과 역사적 상황의 한 장면을 재현하고 이를 평가 해 보자.

그려보기 역사속의 상황을 ‘생생한 그림’으로 나타내고 이를 평가 해 보자.

입장 
정하기

특정 역사적 상황에 대한 나의 입장에 대해 
작성 해 보자. (특징짓기, 판단하기 참조)

저는 ...이 잘 / 잘못 다루어졌다고 생각
합니다.

확인하기
자료에 의거하여 또는 자신의 지식을 기반으
로, 특정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서술이나 주장
이 알맞은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 해 보자. 

그 주장은 주어진 글의 서술과 
... 반대됩니다.
... 일치합니다.

연구하기 분석하기와 같음

비교하기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고 결과를 도출 
해 보자.
주의: 비교하는 역사 시점을 언급할 것

...와 비교 해 보면, ...
그 사건의 전개는 ...와 비슷합니다.
                 ...와는 다릅니다.

나의 
언어로 

기술하기

상황에 대한 글이나 참고문헌을 자신의 언어로 써 보자. 
모든 중요한 글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한다.

요약하기
글의 중요한 정보를 간결하게 그리고 자신의 
말로 다시 써 보자. 

이 글은 ...에 대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근거는 ... 이었습니다.
저자는 ...을 언급합니다.



교육과정평가연구 제21권 제2호 (2018)

16

1) 설명글을 읽고 이해하기

교과서에 있는 설명글은 역사 서술이며 이러한 글은 어떤 주제를 소개하거나 특정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역사 서술과 문서 사료를 구분하며 교과서 내용으로써 작성된 역사 서술을 읽

는 방법을 다음의 다섯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이 기본적인 역사 연구의 방법은 국어 과목의

학습 방법과도 상통한다. 4, 5단계의 학습자 스스로 글을 부분으로 나누고 문단별 제목을 붙

여보는 활동, 자신이 정한 주요 단어를 참고하여 내용을 다시 글로 써 보는 활동은 역사의 내

용을 소재로 어떻게 학습하는 것이 좋은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2) 그림 사료 분석하기

그림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1단계의 내용은 미술의 작품 감상 영역과 크게 다를 것이 없

어 보인다. 하지만 2단계의 대상물 간의 관계를 유추하거나, 표현 된 인물의 지위, 직업, 사회

적 위치를 파악 해 보는 활동은 그와 구분된다.

1 단계: 개관하기

1. 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2. 내용과 글의 구성에 대한 첫 인상은 어떻습니까?

2 단계: 문제 제기하기

3. 이 주제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5. 언제 어디에서 생긴 일입니까?
7. 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4. 이 글에서 등장하는 이는 누구입니까?
6. 무엇에 관한 이야기 입니까?

3 단계: 중심 단어 찾기

8. 어렵거나 불분명한 단어를 찾아봅시다. 9. 이 글의 중심 단어는 무엇입니까?

4 단계: 글의 구조 이해하기

10. 이 글은 어떻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까? 11. 문단 별 제목을 만들어 봅시다.

5 단계: 내용 재현하기

12. 문단 별 제목과 주요 단어를 참고하여 글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여 표현 해 봅시다.

1 단계: 그림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1. 어떤 사람들이 묘사되어 있나요?
3. 어떤 사물이나 동물이 보이나요?

2. 이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나요?
4. 사람이나 사물은 각각 그림의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2단계: 관련성 설명하기

5. 그림으로 그려진 사람, 동물 그리고 사물들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6. 그림에 나타난 사람의 특정 지위, 직업, 사회적 위치를 나타내는 특징은 무엇인가요?

3단계: 추가 정보 관련짓기

7. 그림에 새겨진 문자에서 중요한 길잡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누가 언제 누구를 위해 왜 그림
을 그렸는지에 관한 정보를 줍니다. 그림에 제목이 있는 경우도 있지요. 

8. 추가로 질문이 있다면 보충 설명글 자료를 통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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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 매체 활용하기

주제에 대해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할 때 흔히 사용되는 인터넷 매체의 활용법을 설명하였다.

여기에서는 수많은 검색 경로와 방대한 검색 결과 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검색 과정의

어려움을 겪었을 학생들에게 목적에 맞는 효과적이고 유용한 인터넷 검색(연구, 조사)을 과정

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검색 방법의 안내는 사회과를 비롯한 기타 과목

의 학습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 제공자의 신뢰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및 수많

은 정보의 처리 과정에 대한 물음 등이 유용한 학습방법으로 보인다.

4) 역사 지도 평가하기

지도는 역사 학습에서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자료이기도 하다. 범례와 축적을 확인하고, 지도가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을 찾아

이를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학습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1단계: 지도의 제목 평가하기

1. 지도의 제목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2단계: 지도의 범례 해석 및 축적 확인하기

2. 지도 이해의 열쇠라고 할 수 있는 범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3. 필기체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4. 지도는 어떤 축척으로 그려져 있나요?

3단계: 지도 읽기

5. 보통은 이미 제시된 질문을 살펴보지만, 가끔은 스스로가 지도에 대한 질문을 만들어 봅시다.
6. 지도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4단계: 추가 질문 만들기

7. 지도에 어떤 주제에 대한 모든 중요한 정보를 담을 수는 없는데, 이는 안 그러면 표시가 넘쳐나서 
더 이상 읽을 수 없을 정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보조 자료를 필요로 하게 되지요.

1단계: 검색 시작하기

1. 어떤 검색 엔진을 선택할까?
2. 교과서에 있는 인터넷 활용 안내는 어떤 것이 있을까?

2단계: 검색의 목적 확인하기

3. 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단어를 더 사용할 수 있을까?

3단계: 검색 결과 개관하기

4. 나에게 필요하고 흥미로운 링크는 어떤 것일까?
5. 어떤 링크가 믿을만한 제공자의 것일까?

4단계: 검색 결과 정리하기

6. 인터넷 페이지의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할까?

5단계: 정보를 확인 및 평가하기

7. 찾은 정보를 어떻게 확인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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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술 작품을 해석하기

앞에서 살펴본 그림 자료와 비슷하지만 예술 작품(Kunstwerk) 해석에서 예시로 제시된 첫

자료 M1은 대리석 부조 조각인 높이 54cm 너비 35cm의 기원전 약 460년의 과거에 파란색으

로 채색되었던 작품으로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에서 발견되었으며 한 그리스인 복장의 창과

같은 무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또 다른 작품인 M2는 전투(Kämpfe)의 흔적을

보여주는 권투선수(Faustkämpfer)를 표현한 로마에서 발견된 높이 128cm의 기원전 1세기의

청동 조각상의 사진이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학습 방법 외에 제시된 학습 활동으로는 ‘M1을

따라 그려 봅시다, 작품에 대한 설명글인 M3를 활용하여 M2를 설명 해보자, 왜 그리스의 예

술작품을 만든 예술가들이 오늘날까지도 모범으로 여겨질 수 있는지를 설명해보자’ 등이 있

다. 아래의 단계에서는 작품 속 표현된 인물이 누구인지, 그 의미는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보

는 활동, 작품에 대한 총평을 글로 써 보는 활동 등이 돋보인다.

6) 문서 사료 탐구하기

앞서 살펴본 현대에 집필된 역사가의 역사 서술인 ‘설명글’과, 과거에 작성되어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문서 사료’를 구분하여 학습하는 것은 유의미하다. 또한 과거에 작성된 사료로써

의 문서 또한 저작 시기와 기술 대상의 시기에 따라 과거에 대한 역사 서술인 ‘설명글’의 내

용을 담은 문서 사료라는 것을 구분하도록 하는 인지적 과정이 돋보인다. 즉 사료가 언제 어

디에서 쓰인 것인지를 묻고, 서술된 시기를 창작시기와 비교하여 진술의 신뢰도를 가늠해보

며 작가의 숨겨진 서술 의도가 있는지 살피는 활동이 중요한 활동으로 생각된다. 또한 사료의

중심 주제와 사료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요약하여 표현하는 지적 과정 또한 의미 있는 역사

학습의 과정으로 보인다.

1단계: 세부 사항 기술하기

1. 어떠한 유형의 예술 작품인가요?

2. 무엇이 표현되어 있나요? (사람 또는 사물)

3. 어떠한 세부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나요? (예: 자세, 얼굴 표정, 의복, 머리 모양)

4. 특별하거나 신선하게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요?

2단계: 그림의 설명문 평가하기 및 추가 정보 찾아보기

5. 그림의 설명문은 무엇을 알려주나요?

6. 창작 시기, 장소 그리고 표현 내용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은 무엇인가요?

7.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요?

3단계: 예술 작품의 의미

8. 표현된 사람들은 누구를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 대상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9. 총평을 써 봅시다.

10. 어떤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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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서 사료 비교하기

서술 즉 글로 된 자료는 역사 내용의 주된 형태이므로 문서 사료 ‘비교하기’는 앞서 살펴본

‘설명글’과 ‘문서 사료’ 읽기와 함께 역사 이해에 자주 활용될 수 있는 학습 방법이다. 내용의

사건이 있었던 시점과 글이 작성된 시점간의 시간상의 차이를 묻고, 작가가 실제 목격을 한

경험을 쓴 것인지 먼 과거의 일을 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한 글인지 등을 생각해보도록 안내한

다. 또한 같은 주제의 서로 다른 글을 비교하여 일치하거나 서로 다른 기술을 살피고, 객관적

기술과 주관적 판단을 구분하는 것은 역사 학습에서 유의미한 활동일 것이다. 또한 추가 정보

를 찾아 이를 확인하고 두 개의 상반된 기록을 비교한 결과를 자신의 말로 표현해 보는 활동

등을 안내하고 있다.

1단계: 첫 인상 확인하기

1. 첫 번째 읽고 난 뒤 어떤 인상을 받았나요?

2단계: 작가와 작성 시기에 대한 정보 찾아보기

2. 이 글은 언제 작성 되었나요?
3. 사건이 있었던 시점과 글로 작성된 시간상의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4. 작가는 실제 목격자인가요? 아니라면: 누구를 대상으로 이 정보를 제공했나요?

3단계: 문서 사료의 내용 정리 및 비교하기

5. 두 글의 중심 주장과 주요 개념을 다시 한 번 말 해 보고, 다음 단계로 이 둘을 비교 해 봅시다.
6. 일치하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7. 확실히 다르거나 자세히 보면 다르게 기술되어 있는 세부 내용이 있나요?
8. 무엇을 설명하고 있나요? 이는 논리적인가요 아니면 부자연스러운가요?
9. 작성자의 판단이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나요?

4단계: 추가 정보 수집하기

10. 예를 들면 역사 책, 교과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추가 정보를 찾아봅시다. 

5단계: 비교 결과 기술 및 평가하기

11. 각각의 학습 단계에서 작성한 기록을 서로 비교 해 보고, 자신의 의견을 작성 해 봅니다.

1단계: 문서 사료 기본 읽기

1. 주어진 글을 읽어봅시다.

2단계: 글의 작가와 작성 시기에 대한 정보 찾기

2. 사료의 저자는 누구였습니까?
3.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해당 사료가 쓰였나요?
4. 사료는 어떤 글의 종류인가요? (예: 일기, 편지, 연설문, 신문 기사)
5.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글인가요?

3단계: 문서 사료의 내용 정리 및 설명하기

6. 어떤 개념을 확인 해 보아야 하나요?
7. 사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가장 중요한 문단의 제목을 찾아봅시다. 
8.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나요? 이유를 묻는 질문을 제시하고 이에 답 해 봅시다.
9. 글의 중심 주제는 무엇인가요? 이를 한 두 문장으로 요약 해 봅시다.

4단계: 작가의 의도 설명하기 및 문서 사료 평가하기

10. 작가는 어떤 목적을 추구했나요?
11. 사료의 진술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요? 작가와 창작 시기를 고려하여 생각합니다.
12. 사료의 주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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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15 개정 교과서를 기다리며

독일의 역사교육에 대해 잘 알려진 인식은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며 이는 자

주 일본의 그것과 대조하여 설명된다. 하지만 전후 약 20년간의 서독의 역사 교과서는 ‘히틀

러 전쟁’으로 인한 피해 그 중에서도 독일인들이 겪은 희생을 강조했다. 공습, 기근 그리고 동

부지역에서 추방된 독일인들이 겪어야했던 어려움을 무너진 도시의 사진자료와 함께 제시하

며 생생하게 묘사하였고, 전쟁의 원인을 히틀러와 소수의 지지자들에게 돌리는 서술이 대부

분이었다. 하지만 1950년대 말의 반유대적인 그래피티의 등장과 1960년의 아돌프 아이히만의

체포 및 그에 대한 재판으로 야기된 대중적 우려와 그에 대한 토론은 독일 현대사 교육과정

의 변화 요구로 이어졌다. 이후 서독의 교과서는 대부분의 정치가들과 기성세대가 무시하고

피하려하는 어렵고 불편한 역사적 물음 즉 전쟁의 책임을 정면으로 직시하기 시작하여 교육

과정에 따라 교과서에서도 제3제국 시기에 어떤 일이 자행되고 이러한 사실들은 왜 중요한지

를 다루기 시작했다. 또한 나치의 범죄들은 수많은 독일인들의 지지가 없이는 불가능했으며,

이러한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어리석고 비겁한 일이라고 기술하였다(최호근, 2005; Puaca,

2011). 이와 같이 독일 사회가 국가로서의 ‘독일’ 그리고 국민으로서의 ‘독일인’의 집단 책임에

대해 직시하고 다방면으로 이에 대한 사죄의 노력을 해 온 것은 이를 접하는 타국의 사람들

에게 인정받고 있다. 1933년 독일 민족의 단결을 외치며 정권을 잡은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

(NationalSozialismus) 정권 즉 나치당이 점점 인종차별적 패권주의의 본색을 드러냈을 때 이

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독일의 용감한 학생과 시민들은 목숨을 잃었다. 그와 같은 공포정치

속에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때로는 생명도 위협받으며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것이 어렵다

는 사실은 한국의 독재정권 경험에 비추어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독일 사회의 논의는 그

러한 사회의 흐름에서 용기 있게 저항하지 못하고 방관하고 동조한 평범한 시민들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지금의 독일에서 역사 과목은 잊어선 안 되는 지난 일을 아이들에게 신신당부하는

역사지식 전달 그 이상의 과목이다. 독일에서의 역사 과목은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행동을 결정함에 있어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과거에 대한 기록에서

찾는 부단한 연습을 하는 과목’이다. 이러한 역사 과목의 정체성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

이 교육과정을 통해 그리고 교과서의 면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2017년 12월 이 지역 소

재의 김나지움의 역사교사 Ms. Lang에게 역사수업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상적인 역사수업

은 서로 다른 사료에 기초해서 어떤 주제에 접근하고 분석하여, 그 실체를 오늘날의 삶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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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해 보는 것'이라고 답했다. 역사 수업을 통해 역사 서술은 관점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음

을 보여주고, ‘과거’와 다른 ‘역사’ 서술을 읽고 오늘날의 관점에서 개개인의 학생이 자신만의

의견을 정립하고 그것을 근거를 들어 정당화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역사 수업이라는 것이

다. 위로부터 주어진 내용을 수용하고, 이에 대한 암기 여부를 통해 학습의 성취도를 인정받

는 교육은 창의력과 소통능력이 중시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우리 학생들의 교육

방향으로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학교의 역사교육도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맞춰 조금 바뀌었으면 한다. 학생들이 기존

에 주어진 역사지식을 일률적이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역사 학습을 통해 타

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자기 의견과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에 이전보다 조금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 학습자는 역사 학습 역량을 함양하여, 위로부터

주어진 역사관에 의한 개인 사고의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역사교육은 합리

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타당한 판단을 내리고 ‘옳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리하여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개인을 기르는 민주시민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다음의 네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초등 역사교육의 의의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문재경, 방지원(2014)이 지적한 바와

같이 ‘역사교육의 계열화는 한 두 사람 전문가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연구자와 교사들의

집단 지성을 필요로 하는 과제’이다. 초등 사회과 전공자 및 중등 역사교육 전공자 그리고 역

사학자와 사회과 역사과 교육 전문가를 포함하는 이해 관계자들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초등 역사교육의 위상에 대한 논의는 크게 초중등에 걸친 역사교과의 독립과 사회

과 내에서의 통합이라는 두 방향이 있다. 초등 사회과는 박정희 정권이 민족 문화 발전을 위

한 국민적 사명을 강조하며 국사교육강화정책을 펼친 시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통합교

육을 추구해왔다(김정인, 2017). 하지만 사회과 통합은 학습자의 관점을 중심에 둔 민주시민

의 양성을, 역사과의 독립은 민족사 국가사의 강조를 의미하는 이분적인 것은 아닐 것이다.

중요한 것은 통합 여부 보다는 역사 내용의 지도에 있어 '역사학'의 의의와 고유한 연구방법

을 어린이들이 충분히 체험하도록 하는가이다. 또한 이어지는 중등 역사과목과의 역할분담과

연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 그러한 토대 위에 사회과 내에서의 통합도 초·중·고등학교 각각

의 역사교육이 지니는 역할과 의의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초등의 사회과 지도는 역사교육 전공자가 아닌 담임교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사

양성 교육과 임용의 체제도 중등과는 다르다. 이러한 초중등 역사교육이 가진 구조적인 차이

점을 시야에 넣은 논의를 거쳐, 초등 역사교육의 특징과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후 초등

역사과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안될 것이다.

둘째, 초등 역사 교육과정과 교과서 내용의 배타성에 대한 경계 즉 다원주의적 관점의 도입

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의 역사교육은 인류사적 성격을 보이며, 민족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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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비교 우수성을 표면적으로 강조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고대 이집트 문명을 같은 시기의

유럽 사람들의 신석기 시대의 생활과 비교하였다. 민족사와 국가사는 한반도의 지역사로 그

의의를 가지고 있으나 그 서술에 있어 아전인수적 국수주의나 인접국에 대한 지나친 배타적

인 기술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을 개선 해 나가야 한다. 이는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원칙인 강

압금지, 논쟁재현 그리고 학습자의 이익 우선과도 상통한다. 정치사 중심의 민족사와 국가사

를 극복하는 교과서 서술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이를 어떠한 방향으로 바꾸어야 할지

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이다. 평화, 인권과 같은 가치에 기본을 두는 역사와 사회

과 교육의 상위 목표인 민주시민교육에 부합하도록 역사교과서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

는 논의가 필요하다.

국가사 민족사의 틀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지역사 및 국경을 넘은 대륙사를 중심

으로 한 역사 서술을 생각 해 볼 수 있다. 즉 초등 역사교과서에 동아시아사적 관점을 점진적

그러나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아마도 이러한 방향의 너머에는 세계사적 관점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는 다문화 시대를 맞아 수많은 다민족적 배경을 가진 한국 사회의 어린이들을

위한 필수적 선택이기도 하다. 학교교육이 간접적으로 혈통 또는 순수 민족과 같은 기준으로

일부 어린이들을 타자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국제

화 시대에 한국 사회의 소중한 인재가 될 다문화 배경의 아이들에게, 또 함께 어울려 살아갈

비 다문화 배경의 아이들을 위해서도 건강한 다원적 정체성을 염두에 둔 역사 교과서가 필요

하다.

셋째, 초등 사회과 역사영역 교육과정에의 역사 연구 능력으로서의 ‘역량’의 도입을 생각

해 볼 수 있다. 물론 한국의 학교교육에서 역량이라는 개념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 교육과정이 만들어졌

다. 하지만 이러한 역량이 개별 과목 즉 사회과의 역사내용 교육과정에서 구체화되는 과정이

과제로 남아있다. 한국의 현행 2009 개정 초등 역사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기존과 마찬가지

로 정치사의 맥락을 기본으로 하는 통사체제의 내용이 그 주를 이룬다(임기환, 2012). 실재 시

대별 내용과 관련한 학습목표의 서술은 '이해한다, 파악한다'의 동사가 주를 이루며 간혹 국

가 간의 갈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조사한다, 탐구한다'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고, 현대사에

서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갖는다'의 정의적 목표가 기술되어 있다. 앞

서 살펴본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역사과 교육과정은 ‘내용’ 즉 역사지식(Sach) 뿐만

아니라 ‘역량’을 우선적으로 강조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역사 내용의 습득을 평면적 차원의 역

사 학습이라고 한다면 역사하는 ‘역량’이라는 다른 한 차원의 역사 학습을 더해 놓은 입체적

교육과정이라 볼 수 있다. 한국의 역사과 교육과정이 석기시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시대 구분

을 중심으로 어떠한 역사의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할 것인가를 명시한 것이라면, 독일의 역사

과 교육과정은 이러한 시대별 역사의 내용을 소재로 역사 연구 능력 즉 ‘역량’을 기르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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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방법을 안내는 것이다. 교육과정은 교과서와 교사의 수업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중

요하다. 시대별 학습 역사내용이 주가 아닌, 역사 내용을 소재로 학생의 ‘역사탐구 능력’ 즉

다양한 역사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활동의 길잡이로써의 교육과정의 변화를 제안한다.

끝으로, 교과서 내용의 양적 질적 개선이 요구된다. 먼저 초등 사회과 교과서의 경우 민간

출판사에 의한 다양하고 풍부한 교과서의 제공 즉 적어도 검정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중등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논란에 비해 초등 역사교과서는 여전히 국정교과서이기에 이에 대한 사

회적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 국정교과서의 교과서 개발과정이 지니는 빈약한 시간적 인적

자원과 토대 그리고 교과서 집필 철학의 부재로 그 서술의 양과 질에 문제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3월 26일 한겨례 신문에서는 교육부가 내놓은 2019년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 현장검토본의 일부 내용을 새 교과서 19쪽의 사진과 함께 다루었다. 민주화 운동

의 내용이 새로이 포함된다고 하는 긍정적인 내용 변화를 다루는 기사임에는 분명하지만 교

과서 내용이 정권에 따라 부화뇌동한다는 인상을 받는다. 또한 단적으로 보아도 여백이 많고

양적으로 부족한 설명글과 사료 등이 여전히 아쉽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일부 지역의 교육

과정과 한 출판사의 해당지역의 교과서를 분석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후속 연구를 통해 검

인정 제도 하에서 현장의 다양한 교과서가 주는 장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

개선 방향의 구체적인 제안으로 초등 역사 학습에서 ‘역사’ 과목에 대한 안내 단원의 도입

을 생각 해 볼 수 있다. 한국의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현행 초등 역사교과서인 5학년 2

학기 사회교과서 1단원의 제목은 ‘우리 역사의 시작과 발전’이며 1단원의 제목은 ‘선사 시대의

생활 모습’이다. 단원을 소개하는 글은 다음과 같다. '한반도에는 선사 시대부터 사람들이 살

아왔다. 청동기 시대로부터 철기 시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는 여러 나라가

세워졌다. 그중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서로 경쟁하고 교류하면서 성장하였다. 삼국 통일

이후 고구려가 있었던 곳에는 발해가 세워졌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시대별로 보여 주는 유적

과 유물, 인물 이야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는 초등 역사과의 ‘민족사의 발전상에 대한

체계적 이해’의 하위 목표에 부합하는 단원 개관의 글이다. 역사 과목의 학습을 바탕으로 어

떻게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민주 시민의 자질'이라는 사회과의 상위 목표를 성취

할 수 있을지의 내용의 일환으로 역사과목에 대한 안내가 초등 사회과의 역사영역 도입 부분

에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내용면에서 시대사의 내용을 소

재로 역사 연구 역량의 함양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개발하고, 활동에 필요한 설명글과 사료를

풍부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사료 제시에 있어서도 그 출처 등의 정보를 자세히 기재하

는 노력이 요구된다. 새 교과서의 남은 기간 수정과 보완을 기대하며 본 연구의 내용이 아이

디어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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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rman History Education for 5th and 6th Grades

- Focusing on Curriculum and Textbook of Baden-Württemberg

Jihye Bae

Teacher, Seoul Gaerong Elementary School

This study analyzes the History Curriculum of Baden-Württemberg for 5th and 6th graders

and the History Textbook published by Cornelsen. In Germany,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are generally composed of 4 and 8 grades. Therefore the 5th and 6th grades are

the first and second grades of the secondary school, while in South Korea, the 5th and 6th

grades are the last two years in elementary school level.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2016 History Curriculum of Baden-Württemberg emphasizes the historical

competences of History Learning process to improve pupil's Historical Thinking Ability and

concretely represents them to the related chronological history contents. Second, the 5 and

6th grade textbook has an introduction unit called 'First Meeting with History', which

promotes the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history subject. The units are composed of

various topics in the Omnibus format on every two pages. Each topic consists of three

elements: Descriptive Text, Historical Sources, and Competency Checking. The history

textbook also includes Methodology segments which elaborate various ways to study

history with different types of historical sources and media. This research proposes a

discussion to allocate the role of history education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level

in South Korea, the necessity of a redirection of nationalistic history education towards a

Pluralistic Identity, an application of the historical competencies to the curriculum, and a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improvement of history textbooks.

Key words: German history curriculum, German history textbook, democratic civic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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